
■ 교육부의 자사고 재정 지원 부당 감사원의 감사결과 환영 논평 (2015. 3. 23.)

감사원 결정은 당연합니다!

▲ 감사원은 2015. 3. 17. 「지방교육재정 운용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

서, 자사고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이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함.

▲ 법률의 근거 없이 일반 자사고에 대한 목적시업비가 지원되었다는 점, 기

업체 설립자사고는 법령과 다르게 재정지원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교육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통보하였음.

▲ 이는 단체가 지난 2014. 4. 8. 발표한 자사고의 재정지원이 위법하다는 성

명 내용과도 일맥상통함.

▲ 교육부, 교육청 등은 부적정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잘못 지원된 금액을

환수해야함.

지난 2015년 3월 17일 감사원은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 지원이 부적정하

며 이를 시정할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및 관련 규정을 따르면 일반 자사고는 직원 인건비와 교육과정운영비 및 재정결함보조

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사업비의 경우 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교육부와 교육청 및 지자체는 일반 자사고에

115억 400만 원의 거액을 지원하였습니다.



【표1】 2013년 자사고 목적사업비 지원 명세

자료 : 감사원 지방교육재정 운용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가적 필요에 의한 시책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일반 자사고의 제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자사고에 대한 목적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면 분명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거액의 금액이 지원된 것이 부적정하

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특히 기업 설립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6항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할 것”으로 명백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기업 설립 자사고

는 재정 보조를 받지 못하는 대신 해당 기업의 임직원자녀를 선발하는 특혜를 받아,

15~70%의 비율로 임직원자녀를 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교

육청 지자체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업체 설립 자사고를 지원한 금액은 총 243억

2900만원에 이릅니다.

감사원은 일반 자사고가 입학선발권도 부여받지 못하면서 국가 등의 재정지원을 제한적

으로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하고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자녀 입학을 통한 종업원의 복지 증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설립한 기업체 설

립 자사고에 대해 법령과 다르게 재정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을 적시하였

습니다.

■교육부, 교육청등은부적정한재정지원중단하고잘못지원된금액환수해야함.

우리 단체 또한 지난 2014. 4. 8.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와 유사한 내용으로 자사고의

재정지원이 위법하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사고 부당 지

원에 문제를 제기했고 자사고 및 기업 설립 자사고에 위법하게 지원한 부당지원금을 환

수 조치할 것과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에 따르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를 지정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자사고는 재정자립을

조건으로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자 지정된 자율학교입니다. 따라서 재정자립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자율성 부여가 철회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업형 자사고의 경우 초중

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6항 제3호에서 일체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여 재정자립의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면밀한 감사를 통해 자사고 재정지원에 대해서 그 부적정성을 공개적으로 인

정한 만큼 교육부 및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부당한 재정지원을 바로잡고 이에 응분한 조

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선 자사고에 법적 근거 없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라 위법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해야 합니다.

2015. 3. 2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